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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심단체

레지오 마리애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/ , , , 
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/ 
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/ 
향심 기도회 매주 금요일 시 / 7

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시 분 미사 후9 30

주일미사: Pleasanton Middle School, MPR   
          5001 Case Ave, Pleasanton, CA 94566  
평일미사 사무실( ): 425 Boulder Ct. #400, Pleasanton, CA 94566 

미  사

교중미사 오전 시 시9 - 10
English Mass 10:30 AM - 11:30 AM
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시 분, , , 9 30
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시 주보 공지5 ( )

고해성사 매 주일  미사  분 전30
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

해설 최유진 마리스텔라_ ( )

입 당 송 |   시편 참조 86(85),1-3 
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, . . .
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, . 
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, , .
제 독서1  |   이사 22,19-23    Isaiah 22:15, 19-23
화 답 송 |   시편 과 ㄴ ㄱㄷ과 과 ㄴㄷ ㄴㄷ 참조138(137),1 2 .2 3.6 8 ( 8 )◎ 
               Psalms 138:1-2, 2-3, 6, 8

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, ◎ 
소서   .
Lord, your love is eternal; do not forsake the work of your   ◎ 

   hands.
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   , . ○ 
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      , . 
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. ◎
I will give thanks to you, O LORD, with all my heart,○ 

   for you have heard the words of my mouth; in the presence  
  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; I will worship at your   
   holy temple. ◎

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   , . ○ 
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     , , , 
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. ◎
I will give thanks to your name, because of your kindness    ○ 

   and your truth: When I called, you answered me; you built   
   up strength within me. ◎

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   , ○ 
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    . , . 
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 . ◎
The LORD is exalted, yet the lowly he sees, and the proud   ○ 

   he knows from afar. Your kindness, O LORD, endures forever;
   forsake not the work of your hands. ◎
제 독 서2  |   로마 11,33-36   Romans 11:33-36
복음환호송 |    마태 참조16,18 

알렐루야.◎ 
Alleluia, alleluia.◎ 
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      . ○ 
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 . ◎
You are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○ 

   and the gates of the netherworld shall not prevail against it.  
   ◎
복    음 |   마태 16,13-20   Matthew 16:13-20
영성체송 |   시편 참조104(103),13-15 
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, . 
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, .

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“ .”

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

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, , Teresa Lee,

김종택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, Yong Ah Lee, , , 

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마리아, , 
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  

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.



      생명의 말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         

코로나와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우울함을 달래주는 
하나의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바로 트로트의 열풍입니. 
다 다양한 이들이 재능을 펼치며 흥을 잃은 국민의 마. 
음을 위로합니다 그 가운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. ‘ ’
곡은 듣는 이로 하여금 박장대소 짓게 합니다 믿었던 . 
상대방에게 배신당하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
쳐지자 그 감정을 유쾌하게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. 
데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은 이 노래보다 훨씬 더 깊은 
의미를 던져줍니다.

제 독서1 이사 ( 22,19-23)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느님, 
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를 관직에서 쫓으시고 엘야
킴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구약성경. 
의 전체 흐름을 모르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선택이 부
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운명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. 
는 하느님의 선택 앞에 실망과 배신감마저 느낄지도 
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선택이란 그분. 
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분 홀로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고 
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?

제 독서2 로마 ( 11,33-36)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
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, 
않자 이민족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실을 설
명하는 로마서 장 안에 위치합니다 예비자 교리 중 11 . 
한 청년이 신부님 하느님은 왜 고조선이 아닌 이스라“ , 
엘을 선택하셨죠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?” . 
데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
느님께 맡겨진 자유로운 선택 즉 그분의 고유한 영역, 
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?

이번 주 복음 마태 ( 16,13-20)은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
드로가 스승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. 

예수님께서는 먼저 군중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제
자들에게 물어보신 후 마태 ( 16,13) 제자들은 당신을 어, 
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마태 ( 16,15) 그러자 베드로. 
는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“
니다.” 마태 ( 16,16)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. 
베드로 위에 당신 교회를 세울 것이고 마태 ( 16,18) 그에, 
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마태 (

16,19) 이번 주일 복음은 해피 엔딩 으로 끝나는 것 같. ‘ ’
지만 다음 주일 복음, 마태 ( 16,21-27)은 그렇지만도 않습
니다 당신의 십자가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. 
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
없다는 반응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- “ , ! 
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.” 마태 ( 16,22) 을 보일 것이기  - 
때문입니다.

우리의 실망과 변심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
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
통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
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? “
느냐?” 마태 ( 16,15) 나 자신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 
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는 어떤 대답을 
드릴 수 있을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김상우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| 



  

  분 묵상5

김 윅스라는 한국 여인은 육이오 전쟁 때 실명을 했고 

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

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또 오스트리아

에서 성악수업을 하여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. 

후 그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일하면서 실의에 

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

하였다고 합니다.

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앞에 뭐가 “ , 100m 

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. 

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, . 

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

옮기기만 하면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

하게 됩니다 저는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. 

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. 

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분 후도 알지 못하, 10

고 또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

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 알고. 

계시는 하느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느, 

님은 내일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그 

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”

이 여성은 비록 맹인이지만 영혼의 눈을 뜨고 지내신 

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. 

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

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은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영혼의 . 

눈이 뜨이지 않아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미, 

래에 대해 조급해하며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는 , 

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길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의 ? 

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? 

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

삶을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, 

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분명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. 

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게 될 것입니다.

굿뉴스에서- -

 



     공지사항   
Sunday School Class & Mass Schedule

Sunday School Class: 8/23(N) 9/6(N) 9/13(N) 9/20(N)
 English Mass: 8/23(N) 9/6(N) 9/13(N) 9/20(N)   

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 비자 진행 상황∎
   - 월 일부터 주한 미 대사관 비자 업무가 재개되었습니다7 20 .

신부님께서 받으실 비자 는 이번 차 업무 개시에         (R) 1
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사관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        
최대한 빨리 인터뷰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담당 부서       
접촉 등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    .
신부님의 일정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     - 
드립니다     .  

   
∎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

자신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  - 
최선을 다합시다     . 

   - 손 소독제 살균티슈 등 각자 준비하여 수시 소독합시다, . 
문 손잡이 계단 가드레일 테이블 표면 등을 만지지   - , , 
않습니다     . 

   - 미사 전 과정 영성체 제외 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시다( ) . 
최소 피트 거리 유지합시다   - 6 . 
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시다   - , .

본당 센터 출입 제한∎
방역 강화 차원에서 봉사자를 제외한           - COVID-19 

일반신자의 센터 출입을 제한합니다     .
폐지   - Lock Box 

방문 필요시 주일미사 후 짧게 방문해주십시오   - .
긴급사안이 있을 경우 각 반 반장님을 통해주십시오   - .

∎주일미사 신청 안내
미사 집전 윤지운 스테파노 신부님   - : 
미사 횟수 주 회 주일미사   - : 1 , 
미사 시간 오전 시   - : 9
참가 신청 각 반 반장   - : 

시청   - YouTube : TVKCC Mass

∎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
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     - , 
각종 헌금은 당분간 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         Check
주시기 바랍니다     .

   -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: www.tvkcc.org/giving-2 

∎북가주가톨릭성서모임 년 학기 성서 주간 신청 안내2020 2 40
개강 년 월 일 토 월 일 월   - : 2020 8 29 ( ) / 8 31 ( )
방학 월 둘째 주   - : 12
시간 월요일 오전반 온라인 강의   - : : Zoom 

          토요일 오후반 온라인 강의: Zoom 
대상 말씀의 봉사자 및 전체 교우   - : CBLM 
문의   - : 조경아 글라라(408 701 7144, nccblm@gmail.com)

  
∎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

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 - .
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  - : , tvkccliturgy@gmail.com
봉헌금 을 센터로 우편 발송   - : Check

   - 신청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.
   - Check Payable to: TVKCC      

∎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송 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‘ ’ .
   1. 방송 온라인 라디오 미사에 참여( , TV, ) 합니다.

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 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 를       2. ‘ ’ ‘ ’
바칩니다      . 
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 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        3. ‘ ’
성경 읽기 그날의 독서와 복음 로 대신합니다      ( ) . 

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월 일자 이메일 공지를          * 3 14
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.

 
∎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.  
    교무금- (Inquiry of Annual Pledge)

김순삼 김홍락 박주암 이용호 홍성호     (8), (8), (8), (7,8), (5,6)
   성소후원- (Vocation Promotion)

김홍락 이용호 홍성호     (8), (7,8), (5,6)
   - Bishop’s Appeal

김홍락 이용호 홍성호     (8), (7,8), (5,6)
성전건축 헌금   - (Building Fund) 

     Amazon Smile
   

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’s 
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

$540 - - $860 $50 $50 $1,5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편지향 삶의 터전인 바다 : / The Maritime World
선원과 어부와 그         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이를 위하여 기도 합시다         .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e pray for all those who work and live from the sea, among them sailors,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fishermen and their families.

  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PMS .
 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.
 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.            
     www.tvkcc.org

 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
화 수 목 토요일 오전 시 오후 시 분    - , , , : 10 - 12 30
주일 오전 시 분 오전 시    - : 8 30 - 9
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             - 
가능합니다      .

 

 
  


